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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코어카드를 잘못 적어낸 

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격

당한 미국 고등학생 골프 선

수가 화제가 됐다.

7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

골프월드를 비롯한 미국 골

프 매체는 이날 노스다코타

주 수 폴스크리스천고등학

교 12학년 여학생 케이트 윈

자가 주 클래스A 고교 선수권대회에서 

실격당한 사연을 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윈자는 하루 전 이 대회 

최종 라운드를 마치고 스코어카드를 제

출한 뒤 5타를 친 18번홀 성적을‘4’로 적

어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. 윈자는 코

치에게 먼저 알리고 대회 경기위원회를 

찾아가서 잘못된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

고 신고했다.

윈자의 정직한 행동의 대가는 썼다. 경기

위원회는 즉각 윈자에게 실격 처분을 내

렸다. 이에 따라 윈자의 개인전 우승과 윈

자가 소속된 수 폴스 크리스천 고교의 단

체전 1위 역시 무효가 됐다. 더욱 안타까

운 것은 윈자가 스코어카드를 제대로 적

어 냈어도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1위는 변

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.

윈자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“잘

못을 자진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

를 알고 있었기에 정말 슬펐다. 팀 동료

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.”면서도“하지

만 잘못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.”고 말

했다.

하지만 윈자는 선수권대회 우승보다 더 

값진 보상을 받았다. 곳곳에서 정직함과 

용기에 찬사가 쇄도했다.

수 폴스 크리스천 고교 골프부는 페이

스북에서“우리의 에이스 선수 케이트가 

누구보다 자랑스럽다. 골프팀뿐 아니라 

우리 학교 모든 운동선수에게 모범이 됐

다.”고 밝혔다. 

동료 선수들도 이 글에 이름을 올려 응

원의 뜻을 표시했다.

사우스다코타주 고교 골프선수권대회 

댄 스와토스 경기위원장도“인성과 골프 

실력 모두 A+”라면서“내 자식들이 케이

트처럼 정직하고 품격있게 자랐으면 좋

겠다. 케이트, 너는 나의 새로운 영웅이란

다.”라는 글을 남겼다.

윈자는“힘든 일을 겪었지만 내 주변에 

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

알게 된 건 멋진 일”이라고 말했다.

우승 포기하고 잘못 적은 
스코어카드 자진 신고한 미국 고교생

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

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백악관 초대

를 거절했다. 

6일‘스포티비뉴스’에 따르며 르

브론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

드 퀴큰 론스 아레나에서 열린 기

자회견에서“이번 NBA(미국프로농

구) 파이널에서 누가 우승을 하든 백

악관 초청을 원하지 않을 것”이라

며“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물론 

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 백악

관에 가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지난해에도 NBA 파이널에서 우

승한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백악

관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. 골든

스테이트의 커리 역시 르브론의 생

각에 동의했다. 커리는“르브론의 생

각과 똑같다. 우리가 NBA 파이널에

서 우승해도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

않을 것”이라며“필라델피아 이글

스 선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.”고 

밝혔다.

르브론과 커리의 이 같은 발언은 

올해 미국프로풋볼(NFL) 슈퍼볼 우

승 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

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된다. 

필라델피아 간판 선수들이 우승 후 

잇달아 백악관 초청 행사에 불참 의

사를 알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

통령이 행사 하루 전 초청을 취소했

는데, 르브론과 커리도 필라델피아 

선수들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

밝힌 것이다.

NFL 선수들은 2016년 8월 샌프

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쿼터백 콜

린 캐퍼닉이 경찰의 흑인 과잉진압

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기 전 국가 연

주 도중 한쪽 무릎을 꿇은 것(사진)

을 계기로‘무릎 꿇기 시위’에 동참

해왔다. 트럼프 대통령은“국가 연

주 동안 자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

나 국민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어달

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

은 대통령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.”

며 비난했다.

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은 대거 

백악관 초청행사에 응하지 않기로 

했고 백악관은 결국 초청행사를 취

소했다.

르브론·커리 “우승해도 
백악관엔 안 가” 

▲ 수 폴스크리스천고등학교 골프팀. 왼쪽에서 세 번째가 케이트 윈자


